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T.S. 엘리엇의 ‘황무지’

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는 4월에 대한 단상은 금년에도 마치 예언처럼 맞아 떨어진듯 

합니다. 6.25동란 전후 세대로 살면서 겪은 가장 잔인안 4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일상

의 파괴는 4월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전염으로 인한 투병자들의 대확산과 그로 인

한 사망자의 속출은 미국 전역, 특히 뉴욕을 대혼란에 빠트렸습

니다. 테러와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통계는 우리

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잔인한 4월을 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누렸던 일상적 삶이 얼마나 귀한것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진 세상을 살다

보니 지금까지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비범한 것이었

는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소

에 가정도, 직장도, 삶의 자리도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갑

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인간 관계도 잘 가져 안정된 삶이 되도록 애쓰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

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

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장소와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라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